
(1) 구분할 수 있다, 구분할 수 없다 문제

다음은 19학년도 수능 4번입니다.

1. 구분할 수 없다에서 B를 도출하기
2. 구분할 수 있다에서 A를 도출하기

지금부터 이렇게 풀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겠습니다.

"구분할 수 없다"는 두 개 사이의 공통점이 있다는 뜻이고, "구분할 수 있다"는 두 개 사이의 차이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먼저 문제에서 제시한 "구분할 수 있다" 부터 풀면서 들어가면 A나 B 중에 갈등론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구분할 수 없다"를 보았다가 계속 빙글빙글 해야 하므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

제가 설정한 매뉴얼에 따르면, "구분할 수 없다"가 들어간 두 번째 제시문은 "거시적 관점"에 대한 설명이
므로 A와 C는 모두 "예"라고 답할 것입니다. 따라서 B가 상징적 상호 작용론입니다.

다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가 들어간 첫 번째 제시문은 "갈등론"에 대한 설명이므로 A가 갈등론, B는 상징
적 상호 작용론, C는 기능론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중 하나이다.) [3점]

◦ ‘개인의 행동은 특정 집단의 가치가 반영된 사회 규범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으로 A와 B를 구분할 수 있다.

◦ ‘개인의 행동이 개인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강제력에 의해 
규제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으로는 A와 C를 구분할 수 없다.

① A는 사회의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고 본다.

② B는 사회의 안정보다 변동을 중시한다.

③ C는 사회가 유기체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④ A, B는 C와 달리 사회 제도의 영향력을 중시한다.

⑤ A는 B, C와 달리 개인의 행동은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고 본다.



(2) 카드 게임

작냔 6평 2번에 처음 나와서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었던 유형입니다.

이 문제를 풀 때는 옆에다 해당 특징에 해당하는 개념을 적어 두고 선지를 차례대로 보면 됩니다. 제대로 기출 분석하
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은 20학년도 수능 17번입니다.

 카드의 각각의 특징에 해당하는 개념을 적으면 됩니다. 실전에서 풀 때 풀네임을 적으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자신이 알아볼 수 있는 기호로 적어 둡시다. 저는 괄호와 같이 적습니다. 점수만 적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4번 같은 
선지를 풀 때 또 다시 종이 신문의 특징에 해당하는 카드를 찾으러 가는 것이 더 시간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카드 1 -> TV, 인터넷 (TV, 인)  - 2
카드 2 -> 신문, TV, 인터넷 (신, TV, 인)   - 3
카드 3 -> 신문, TV (신, TV)  - 2
카드 4 -> 신문, 인터넷 (신, 인)  - 2
카드 5 -> 인터넷 (인) - 1
카드 6 -> 인터넷 (인) - 1

1번 선지 -> 7점입니다. 땡
2번 선지 -> 상자에서 각각 한 장씩 뽑을 때의 최소 점수는 3점입니다. 땡
3번 선지 -> 최대 점수는 5점입니다. 땡
4번 선지 -> 카드 2와 카드 4에서 각각 뽑는 다면 최대 점수는 5점이 됩니다. 딩동댕
5번 선지 -> 2번과 4번을 뽑으면 5점인데, 한 번의 시행에서 6점 이상은 나올 수 없으므로 이길 수 있는 조합은 없습니다. 땡

17. 대중 매체의 특징을 활용한 다음 게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 상자에 담긴 카드의 총점은 6점이다.
② 한 사람이 1회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최소 점수는 2점이다.
③ 한 사람이 1회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6점이다.
④ 한 사람이 1회 게임에서 종이 신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카드로 얻을 수 있는 최

대 점수는 5점이다.
⑤ 갑이 카드 2와 카드 4를 뽑았다면, 을이 이길 수 있는 카드의 조합은 1가지이다.



(3) 조건문 “~이라면, ~라면” 문제

조건문 문제는 평가원에서 제일 많이 내고, 수험생의 시간을 제일 많이 뺏는 유형입니다.

조건문은 가능성이 한 가지만 되는 폐쇄형 문제가 아닌,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개방형 문
제이기 때문에 조건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쓰면서 푸는 것보다 눈알을 굴려가면서 푸는게 더 쉽습니다 물론 탄탄한 개념과 많은 연습이 뒷
받침 되어야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학년도 수능 4번 문제입니다.

일단 ~이라면, ~라면이 들어간 2, 3, 5번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 A가 갈등론이면 "개인의 행위에 ~ 초점을 두는가?" 라는 문장 때문에 B는 기능론이고 C는 상징적 상
호 작용론이 됩니다. (가)에 해당 질문이 들어간다면 C가 기능론이 되고, B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 되
어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3. B가 기능론이면 자동으로 A는 갈등론이 됩니다. 선지에 있는 "사회적 희소가치 ~ 주목하는가?"라는 문
장에는 갈등론만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므로 틀렸습니다.

5. (나)에 해당 질문이 들어간다면 B는 갈등론, A는 기능론이 되어야 하는데 후건에 있는 설명은 기능론에 
대한 설명이 맞으므로 답은 5번이 됩니다.

-> 계속 연습하면 눈알로 풀립니다. 답이 5번에 있다고 하더라도 1분 30초만에 풀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C는 무조건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므로 1번 선지와 4번 선지는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그림은� 질문에� 따라� 사회� ·� 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 A� ~� 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
명으로�옳은�것은?� (단,� A� ~� C는�각각�기능론,�갈등론,�상징적�상호�작용론�중�하나이다.)� [3점]

①� (가)에는� ‘인간을�사물이나�행위에�주관적인�의미를�부여하는�주체로�보는가?’가�들어갈�수�없다.

②� A가�갈등론이라면,� (가)에는� ‘사회는�스스로�균형을�유지하는�속성을�지닌다고�보는가?’가�들어갈�수� 있다.

③� B가� 기능론이라면,� (나)에는� ‘사회적�희소가치를�둘러싼�집단� 간� 대립�관계에�주목하는가?’가�들어갈�수�있다.

④� C는� A,� B와� 달리�행위자의�능동적,� 자율적�측면을�간과한다.

⑤� (나)가� ‘사회에는� 어느� 시점에나� 구조적�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가?’라면,� A는�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

하는�논리로�이용될�우려가�있다는�비판을�받는다.



(4) 양적 연구 결과 분석 (일반 표 책에 넣을 예정)
최근 10개의 모의고사에서 9번이나 계산 문제가 나왔고, 표 문제 중에 하나의 부분이라도 봐도 무방합니다.
2019학년도 수능을 간단하게 예시로 들어 풀이해보고자 합니다.

2019학년도 수능을 가져온 이유는 A, B, C를 각각 구해야 하는 부분이 유일하게 있는 평가원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5. 다음�연구에�대한�옳은�설명을� <보기>에서�고른�것은?� [3점]

◦ 연구 주제 : 중 · 고등학생의 게임 몰입이 주변 사람과의 대화에 
미치는 영향

◦ 연구 가설
   <가설 1> 게임을 적게 할수록 부모와 대화는 많을 것이다.
   <가설 2> (가)
◦ 자료 수집
   - 조사 방법 : 중 · 고등학생 1,000명을 무작위 선정하여 설문조

사
   - 조사 내용 : ㉠ 게임 시간 정도, ㉡ 부모와 대화 정도, 친구와 

대화 정도
◦ 자료 분석 결과
   - 자료 분석 결과는 아래 표와 같고, 부모와 대화 정도 및 친구

와 대화 정도는 게임 시간 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 시간 정도
대화 정도

많음 중간 적음

부모와 대화
많음

친구와 대화 많음 78 100 120
친구와 대화 적음 52 70 80

부모와 대화
적음

친구와 대화 많음 172 100 A
친구와 대화 적음 48 B C

(단위 : 명)

* 무응답이나 복수 응답 없음.
** A + B = C = 3A

< 보 기 >
ㄱ. 게임을 많이 한 집단은 실험 집단, 게임을 적게 한 집단은 통제 

집단이다.
ㄴ.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과 ㉡은 양(＋)의 관계이다.
ㄷ. 부모와 대화 정도가 적다는 응답자가 친구와 대화 정도가 

적다는 응답자보다 많다.
ㄹ. (가)가 ‘게임을 적게 할수록 친구와 대화는 많을 것이다.’라면, 

<가설 2>는 기각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 문제에서 A, B, C를 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  A, B, C를 각각 구하자

-> 전체가 1000명이므로, 숫자와 A, B, C를 모두 더하면 1000이여야 합니다. 왠만하면 더해서 0으로 떨
어지는 것들끼리 더하는게 가장 좋겠죠? 78+52, 172+48을 더하는 등 세로로 더하면 더하기 쉽습니다. 
한 덩어리에 두 개씩 더한 것을 모두 더합니다. 130+ 220+ 270+ 200을 하면 820입니다. 그러면 A, 
B, C의 합은 180이 되어야 겠죠. 

-> 여기서 나머지 미지수를 수가 가장 작은 미지수로 바꿔 줍니다. C는 3A로 고쳐주고, A와 B의 합이 
3A이므로, B를 2A로 고쳐 줍니다. 그러면 6A는 180이므로 A, B, C를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문제는 이 과정이 생략되지만, 언제든 변별을 더 주고 싶으면 미지수를 통해 표를 채우게 할 수 있습니다.

2. 계산을 굳이 하지 않아도 구할 수 있는 선지를 먼저 풀자.

-> 여기서 계산을 굳이 하지 않아도 구할 수 있는 선지는 ㄱ과 ㄷ 정도입니다. ㄷ은 표에 나와 있는 수를 
그냥 눈대중으로 더하면 되므로 바로 구하도록 합시다. 

-> ㄱ 선지부터 풀어봅시다. 여기서는 질문지법이냐? 실험법이냐? 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분명 질문지법
의 하나인 설문 조사를 하고 있는데 ㄱ에서는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틀린 선지입니다.

-> ㄷ 선지를 풀어봅시다. 부모와 대화가 적은 사람은 320과 A, B, C의 합이므로 500입니다. 또한 친구
와 대화 정도가 적다는 응답자는 위에서 두 번째줄과 네 번째줄을 더하면 됩니다. 250 + 150 = 400이므
로 전자가 더 많은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ㄷ은 맞는 선지입니다.

3. 계산을 통해 문제를 풀자.

-> 조사 내용이 게임 시간 정도, 부모와 대화 정도, 친구와 대화 정도이므로 이 3가지의 상관 관계를 묻는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또한 이 3가지는 모두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개념의 조작
적 정의 관련 문제가 있으면 해당 가설의 내용에 적합한 것인지 판단하고 풉시다.

-> 본론으로 돌아가, 3가지의 기준에 따라 게임 시간이라는 독립 변인에 따른 부모와 대화 정도, 친구와 대화 
정도라는 종속 변인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2가지의 표를 그려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표를 그리고 나면 무조건 비례, 반비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게 가장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게임과 부모의 관계는 게임을 많이 할수록 부모와의 대화는 적어지므로 반비례입니다. 또
한 게임과 친구의 관계는 게임을 많이 할수록 친구와의 대화는 많아지므로 비례입니다. -랑 +로 표현해도 됩니다. 복잡
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 그러면 ㄴ과 ㄹ선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과 부모의 관계는 반비례 (-)이므로 ㄴ은 틀렸습니다. ㄹ 선지는 
게임과 친구의 관계를 묻고 있고, 반비례(-)가 아닌 것을 고르면 됩니다. 이 관계는 비례(+) 관계이므로 반비례가 아닌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ㄹ은 맞는 선지입니다.



(5) 20년 7월 학평 2번 문제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답안에 나와 있는 관점을 다 적어 둔 후, 가장 먼저 구할 수 있는 것부터 구합시다.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병'의 점수가 0점이라는 것이었어요. 즉, 병이 말하는 것은 모두 틀렸다는 말이죠. 
따라서 병의 3번을 통해 C는 갈등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병의 2번을 통해 B는 기능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구할 수 있는 단서가 없으므로 살펴보다가 갑을 봤어요. 

갑은 2점이므로 분명 1개는 틀렸다는 뜻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3번은 한 개의 관점 밖에 될 수 없는데 
갑의 3번은 2개의 관점에 해당하므로 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갑의 1,2번은 맞으므로 B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고, 앞서 설명했듯
이 C는 갈등론이 될 수 없기에 A가 갈등론, C가 기능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바로 3번이 나오네요.


